
효성 비자금 연관기업 대표 구속
대구지검, 로우테크 부당이득 혐의로 … 허위 서류로 국산화율 높여

효성 비자금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로우테크놀로지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0월29일 허위 거래로 22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효성그

룹 비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로우테크놀로지 대표 이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0월2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

장을 발부했으나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경리부장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면서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야간 표적지시기를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려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품을 수입하면서 위장기업를 끼워 넣고 서류상으로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방부 납품

권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에 사업장이 있는 로우테크놀로지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막내동서인 주관엽씨가 실제 소유주로 알

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03년 3월에서 2005년 5월까지 육군 마일즈(MILES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장치) 납품

과정에서 임가공기업들과 짜고 허위 64억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혐의로 대표이사 이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씨를 기소 중지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0월16일 이씨 등 로우테크놀로지 관계자 4

명에 대해 허위거래로 2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주씨는 2007년 5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직후 미국으로

떠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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